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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주 문 】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 이 유 】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
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1999. 12. 31.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1호

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

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

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

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

것이고,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

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,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근로

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, 발병 경위, 질병의 내용,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

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

야 할 것이다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, 원고는

1996. 8. 16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○○○(이하 소외 회사)에

입사하여 신발 중창의 모형을 제작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개발과의 주임으로 근무하여 온

사실,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08:00부터 18:30까지이나 일주일에 1, 2회 정도는 밤 10시

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며, 원고가 재해를 당한 1997년 7월 무렵에는 비록 야근

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외국의 회사 등으로부터 19건 정도의 모형제작을 요청받아 원고

를 비롯한 개발과 직원들이 이를 제작하고 있었던 사실, 개발과의 작업은 패턴제작작업,

스폰지 그라인더작업, 프레스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그 중 패턴제작작업은 과장인

소외 이○○가 주로 담당하고, 주임인 원고와 개발공인 소외 안○○는 1층의 작업장에서

스폰지 그라인더작업 및 프레스작업을 주로 담당하여 온 사실, 스폰지 그라인더작업은 신

발 중창에 맞도록 스폰지를 자르고 둘레를 다듬어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써, 그 작업과정에

서 분말과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장은 공기가 다소 혼탁할 뿐만 아니라 소음도 상당

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

소음, 분진 등 작업장 환경에 의한 과로와

스트레스로 유발됐다면 이는

업무상 재해이다

노무안전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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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 발생하였고, 한편 프레스작업은 140~145℃ 정도의 금형에 스폰지를 넣어 가열하고 이

를 냉각하는 작업으로 그 작업장은 금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열로 인하여 더웠으며, 특히

여름철에는 작업장 내의 기온이 40℃ 가까이 이르렀고, 열판이 부딪히는 소리 등의 소음도

심하였다.

원고는 1997. 7. 26. 11:30경 1층의 프레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

답하다고 하면서 좀 쉬어야겠다며 3층의 사무실에 올라갔는데, 그 곳에서 진땀을 흘리면서

가슴을 움켜쥐고 통증을 호소하였고, 이에 동료 직원이 원고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

치료를 받게 했으나 결국 의식소실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, 그 병명은 심장급사, 저산소

성 뇌병증, 하벽 급성심근경색증 등인 사실, 심장급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동맥경

화반이 파열되어 급작스럽게 관상동맥혈관이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이 괴사되어 심근이 불

안정한 상태가 되어 나타나는 증세로,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저산소성 뇌병증

이 수반되는데, 이러한 증세의 주된 원인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,

동맥경화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고 절반 정도는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심

근경색의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며,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의 유발요인

이 될 수 있는 사실, 원고는 발병 이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

(1997. 6. 23. 건강진단시 총콜레스테롤 수치 238)와 혈압(같은 날짜 건강진단시

140~90mmHg)이 다소 높게 나온 것 이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에도 건

강한 편이었으며, 성격은 내성적인 편이었으나 처가 두 차례 유산을 하여 걱정한 이외에는

집안 일로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겪은 일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, 원고의 소외 회

사에서의 업무는 비록 야근을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1997년 6월 이후 재해발생 당

시까지는 하루도 결근없이 계속되는 개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형편이었던 점, 더구나 원

고가 작업을 하였던 작업장의 환경은 소음∙분진 및 고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

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,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7세로 건강한

편이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갑자기 발병하여 의식소실에 이른 점, 육체적 과로나 정

신적 스트레스가 심장급사의 원인인 심근경색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

합하여 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에 원고가 보

유하고 있던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원고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,

따라서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

의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. 

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

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

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 

【 결 론 】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

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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